
구라보 - “제조공장”을 “창조공장”으로 개조 중 

 

구라보는 일본 시고꾸(四國)지방 북동부에 있는 가가와현(香川縣)에 마루가

메 (丸龜)공장과 간논지(觀音寺)공장의 두 개 면방적 공장을 갖고 있다. 마루

가메공장에서는 타월용 원사가, 간논지공장에서는 양말용 원사가 각기 공장 

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많아야 3∼4종의 실만을 뽑았

으며, 생산계획은 반년동안 변화가 없었다. 수요자들을 만나보는 일은 거의 

없었고, 오로지 같은 실을 값싸게 뽑는데 전념할 뿐이었다. 그러한 시절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의 이들 공장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불과 7∼8년만

에 수요자를 염두에 두지 않던 소품종 다량생산공장이 수요자에 밀착(密着)

된 다품종 소량생산공장으로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올바른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고객인 수요자가 이들 방적공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들 방적공장의 

기술자가 수요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양방향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제조공장”

이 “창조공장”으로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 마루가메공장 - 개발공장과 수요공장의 기술자들이 일치된 호흡으로 신

상품 개발 

마루가메공장은 링정방기 23,320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80%는 특수사 

제조용으로 개조되어 있다. 하루에 평균 3대의 정방기가 생산품종을 바꾸고 

있으며, 월간 70∼80품종의 실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형 공장이다.  

이와 같이 많은 품종 교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방(精紡)공정보다

도 전방부(前紡部)의 시설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방

공정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지만, 정방 앞의 공정들은 상당한 여유가 있어 16

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가동시간을 



증감하고 있다. 

마루가메공장의 기술자들은 1995년에 구라레(구라시끼 레이온이 전신)가 

개발한 수용성 PVA 단섬유 “K-Ⅱ”를 사용하여 새로운 방적사를 개발하고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수없는 시제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마침내 수요자

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개발담당자는 영업사원과 함께 수요자인 타월산

지의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힌트로 “스핀·에어(Spin-air)”를 완성하었다 

1997년 10월 1일 구라보는 뜨거운 물 속에 담그면 면사의 심(芯)에 들어있

던 수용성(水溶性) PVA 단섬유 “K-Ⅱ”가 녹아버려 중공(中空)이 된 순면사 

“스핀·에어”를 발표하였다. 마루가메공장은 고생고생 끝에 개발에 성공하자, 

발표 다음 날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타월산지를 돌아보고 타월업계에서 무연사(無撚絲)의 수요가 급증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시 공장 내의 개발회의를 열고 정방기를 

개조하여 무연사를 만들기로 하였다. 철제봉(鐵製捧)으로 새로운 부품을 만들

어 정방기에 달아, 새로 뽑아 본 무연사를 타월산지로 보내어 타월을 짜보았

다. 그런데 잔털이 너무 많고, 염색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개발 

기술자 한 명을 당분간 타월 공장에 고정배치하고, 이 기술자로부터 시직 상

황의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면서, 방출조건을 달리하며 한 달이 지나면서 겨

우 만족할만한 무연사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생 끝에 타월공장에 파견되었던 개발기술자와 타월기술자의 

호흡이 잘 일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고객의 요구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실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2000년 하반기부터 몇몇 타월공장과 정기적으로 개발회의를 갖기로 하고, 

타월 기술자들이 원하는 타월 전용(專用)실을 마루가메공장이 개발하였다. 그

리고 타월전용 실을 뽑는 공정을 타월기술자에게 공개하고, 이 실로 어떻게 



타월이 만들어지고 제품화하는지 개발기술자들도 견학하였다. 그리고 생산된 

타월의 품질도 함께 평가하였다. 

마루가메공장은 월간 400곤(梱)의 타월용 실을 뽑고 있는데 그 중 100∼

150고리는 개발회의에 참가하는 타월공장 전용실로서 그들만이 주문한 특수

사이다. 

이와 같이 타월산지에는 마루가메공장 애호가들이 많다고 한다. 최근에는 

운동복 기업과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 간논지공장 - 양말 편성기로 수요자를 위한 실 개발 

간논지공장은 3만 576추의 링정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루가메공장만은 

못해도 다품종 소량 생산형 공장으로서 전방부(前紡部)에 상당한 여유를 갖

고 있다. 

구라보의 영업사원들은 인터넷으로 이들 두 개 공장에 직접 생산주문을 

할 수 있으며, 주문에 따라 생산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주문 생산품

들의 생산상황도 인터넷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간논지공장도 수요자인 양말공장과의 밀접한 기술정보교환으로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 양말공장에 각각 2주일씩 기술자를 파견하여 실

습시키고, 간논지공장에 양말편성기 6대를 설치하고 새로 개발된 실로 직접 

양말을 짜보고, 전 공장의 기술자들이 모여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좋은 것만을 수요자들에게 제시하여 평가를 받아보았다. 수요자들은 방적공

장에 양말편성기를 놓고 직접 양말을 짜보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실을 뽑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개발기획이 

만들어졌다. 수요자의 공장에 자주 드나들게 되어 간논지공장의 기술자들은 

수요자의 공장에서 무엇을 원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풍면(風綿)문제도 양말공장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임을 실감하고, 

즉시 방적공장으로 돌아와서, 정방기에서 뽑은 실을 콘(cone)으로 감는 와인

더(winder)를 개조하여 풍면 측정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풍면이 방적공정, 권

사공정, 실가공공정, 편성공정 등에서의 발생원인과 발생량을 측정하여 양말

공장의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면방적 공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염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피부로 느꼈다. 염색성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아크릴 섬유

와 면의 3가지 섬유를 혼방한 실 “판타지아(Fantasia)”를 염색공장에서 염색하

여 양말용이나 횡편(橫編)용으로 130가지색을 비축하고 있다. 마루가메공장에

서도 양말용, 횡편용으로 60가지색의 순면사를 “지닝·코튼(ginning cotton)”상

표로 비축하고 있다. 

고객과의 거래는 양말 외의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양모섬유를 심으로 

하고 면으로 감싸주는 코어·얀(core·yarn)은 양말뿐 아니라 내의, 부인복 등 

여러 분야의 9개 기업과 공동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면합섬 사업부 - “일촌일품운동”을 선두 지휘하여 활성화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는 1999년 4월에,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일촌

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 즉 공장마다 공장을 빛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고유

의 독특한 상품을 선정하여 육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간논지공

장에서는 “레그·니트(leg·knit)용 원사”를, 마루가메공장은 “스핀·에어”를 

바탕으로 한 타월용 원사를 각각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면합섬사업부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마루가메공장과 간논지공장의 개발

기술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영업담당자들이 매월 한번씩 마루가메공장에 모

여 개발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신상품의 개발이 영업주도형(營業主導型)으로 추진

되었었는데, 2002년 4월부터는 본사로부터 “개발의 책임자는 각 공장의 공장

장으로 한다”는 공문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공장장들은 “공장의 모든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장들까지 공장장 책임 하에 망라되어 신상품 개

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두 방적공장의 기술자, 원사과장, 니트과장들과 자(子)

회사인 구라시끼염공(倉敷染工), 구라보 어패럴까지 포함한 개발팀을 구성하

였다. 그리고 개발회의를 마루가메공장, 간논지공장, 구라시끼염공, 동경지사

로 장소를 옮겨가며 개회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므로서 방적, 니트, 가공, 봉

제의 지식이나 영업현장의 분위기를 참석자 전원이 함께 느끼면서 토의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품이 되어야 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개발책임

이란 판매까지를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마루가메공장이나 간논지공장에서

는 실까지만 만들었는데, 판매까지를 책임지려면 최종수요자, 소비자까지도 

중요시하여야 한다. “판매까지를 책임지기 위하여는 공부도 하여야하고, 고객

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시장의 소리를 잘 파악하여 적시(適時)에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공장장은 말하고 있다. 

마루가메공장의 상담실(商談室)에는 “냄새 안나는 타월”의 앙케이트(enquete)

집계·분석결과 보고서와 함께 소취가공 타월 샘플과 소취효과를 판매점포

에서 소비자가 눈과 코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사원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간단한 냄새측정장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